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루트비히 판 베토벤 (L.v.

Beethoven) 삼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번호 56의 분석 연구

지도교수  김  다  미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

강  승  희

강승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이경선 (인)

부위원장 김민지 (인)

위 원 김다미 (인)





































































































- 44 -

마디 109부터는 연결구이며, 독주 악기들이 번갈아서 8분 음표

-16분 음표 음형을 주고받으며 박자를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특히

마디 115-117에서, 독주 첼로가 6잇단 음형에서 트릴로 바뀌는 부분은,

베토벤의 섹션 전환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며, 이 곡의 2악장에서

3악장으로 넘어갈 때에도 사용되었다.

<악보 38-2> 다시 시작되는 A 부분

마디 118부터는 다시 A 부분이다. 이후 마디 158까지는 첫 A 부

분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후 마디 159-169 동안은 C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연결

구가 나타난다. 이 A-B-A 부분을 제시부로 묶으며, 제시부는 이렇게 마

무리된다.

<악보 39> 일반적인 폴로네이즈 리듬31)

31) Alfred Blatter, Revisiting music theory: a guide to the practice, 2007,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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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발전부의 폴로네이즈 리듬(주제 D)

마디 170부터 C 부분이자 발전부가 A Minor 조성으로 시작된

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삼중 협주곡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독주 바

이올린이 먼저 주제선율을 연주한다. 이 새로운 선율을 주제 D라고 하겠

다. 주제 D는 폴로네이즈(Polonaise)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악보

39>에서 알 수 있듯이, 폴로네이즈 리듬은 8분 음표-2개의 16분 음표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 3악장 전체를 통틀어 폴로네이즈 풍의 분위

기가 느껴지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에서는 연결구

의 마디 166에서부터 발전부 전반에 이르기까지 오케스트라 파트에서 계

속해서 폴로네이즈 리듬이 연주되고 있다. 그 위에 독주 악기들에 의해

연주되는 주제 D는 여태까지 등장했던 다른 주제들 중에서 가장 폴로네

이즈 리듬이 두드러지는 선율이다.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이 먼저 펼쳐지고 나면 피아노가 짧게 응

답하고, 이어서 독주 첼로가 다시 한 번 폴로네이즈 리듬 선율을 펼친다.

또다시 피아노가 짧게 응답한 후에, 마디 178-185 동안에는 리듬을 바꿔

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마디 186부터는 역할을 바꿔서, 독주 피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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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D를 제시하면 바이올린과 첼로가 짧은 응답을 하며, 이는 마디 200

까지 이어진다.

<악보 41> 발전부의 주제 E

마디 202부터는 A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재경과구(Retran-

sition) 부분이다. 이곳에선 또 새로운 선율이 독주 첼로에 의해 시작된

다. 조성은 A Minor로 시작되지만 점차 전조되며, 이것을 주제 E라고

하겠다. 이어서 2마디 후 곧바로 독주 바이올린이 그 위로 흘러들어온다.

그동안 독주 피아노는 반주를 담당하고 있다. 마디 211부터는 독주 바이

올린과 첼로가 한마디씩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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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V-I-V-I 진행

마디 216부터는 독주 바이올린-첼로-피아노 순으로 이어받고,

마디 220부터는 세 악기가 유니즌(unison)으로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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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동안 조성이 바뀌어서 으뜸음조(C Major)에 대한 V-I-V-I 진행이

반복되며 마무리된다. 마디 222부터 독주 피아노가 왼손으로 계속해서

치고 있는 음은 V 페달 포인트(pedal point)로 볼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독주 피아노 오른손-첼로-바이올린이 번갈아가며 하강-상승-하강-상승

아르페지오를 주고받는다. 이윽고 마디 230에는 독주악기들만 남는다. 그

리고 마디 234-235를 통해 다시 A′ 부분으로 넘겨주며 발전부가 마무

리된다.

<악보 43> 재현부의 제1주제(주제 A)

마디 236부터 A′ 부분이 나오며 재현부가 시작된다. 여전히 독

주악기들만 연주되고 있다. 주제 A는 C Major로 독주 바이올린이 시작

한다. 독주 첼로는 반주를 하고 있고, 피아노는 연결구의 V 페달 포인트

를 이어받아서 여전히 ‘G’ 음으로 트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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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재현부의 주제 A(피아노 총보 버전)

마디 244부터 투티가 주제 A를 이어받는데, 제시부에서와 달리

E Major로 전조된 주제 A나 독주악기 간에 주고받는 스케일 부분은 생

략되었다.

<악보 45-1> 재현부의 주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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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2> 재현부의 주제 B

마디 254부터 경과구가 시작되고, 제시부와 동일하게 주제 B가

독주 첼로에 의해 연주된다. 조성은 C Major이고, 곧바로 독주 바이올린

이 이어받아 캐논으로 잠시 진행되었다가, 마디 258부터 독주 바이올린

이 주제 B를 F Major로 연주한다. 앞서 제시부에서는 G Major로 진행

되었는데, 재현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독주 첼로가 곧바로 이어

받고, 마디 262부터는 독주 피아노가 변형된 주제 B를 연주하면서 점차

C Major로 전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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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재현부의 제2주제(주제 C)

마디 268부터 B′ 부분이며, 제2주제이자 주제 C가 독주 첼로에

의해 으뜸음조인 C Major로 시작된다. 제시부에서는 딸림조였는데, 고전

주의 소나타 형식 작품답게 재현부에서는 으뜸음조로 진행된다.

이후부터 마디 301까지는 조성을 제외하고는 제시부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생략한다.

<악보 47-1>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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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2> 재현부의 주제 E

마디 302부터는 코다로 넘어가는 연결구이다. 마디 306부터, 앞

서 재경과구에 나왔던 주제 E가 동일한 조성의 A Minor로 재등장한다.

차이점은 여기서는 독주 피아노가 먼저 시작하고, 독주 바이올린과 첼로

가 함께 이어받는다. 마디 323까지는 이렇게 피아노-바이올린 대 첼로

관계로 주고받다가, 마디 324부터 세 독주악기가 유니즌으로 마무리한다.

마디 327부터 독주 첼로-피아노-바이올린 순으로 반음계 스케일을 이어

받은 후 코다(coda)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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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코다의 시작과 주제 A 변형

마디 332부터 독주 바이올린을 통해 코다가 시작된다. 이 때 박

자는 2/4박으로, 빠르기는 Allegro로 바뀌어, 앞부분들보다 비교적 호흡

이 빠르게 진행된다.

마디 336부터 독주 바이올린이 주제 A를 변형한 듯 한 멜로디를

연주한다. 이어서 독주 첼로와 피아노가 차례로 16분 음표 음형을 연주

하고, 마디 352부터는 바이올린 대 첼로-피아노 왼손 대 오른손 관계로

스케일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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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주제 A 변형

마디 359부터는 독주 피아노가 주제 A에서 따온 멜로디를 연주

하고, 마디 366부터 다시 바이올린 대 첼로-피아노 왼손 대 오른손 관계

로 스케일을 주고받는다. 마디 386부터는 투티가 주제 A 변형 멜로디를

연주한다. 마디 399부터 독주악기들이 다시 등장하여, 첼로-피아노-바이

올린 순으로 셋잇단음표 스케일이 캐논으로 연주된다. 마디 412부터는

다시 나눠져서, 독주악기들이 한 마디 간격으로 서로 주고받다가 반 마

디로 점차 좁아진다. 그리고 마디 426부터 또 독주악기들이 차례로 반음

계스케일과 트릴로 이어지고, 페르마타 후 다시 원래 박자와 템포로 돌

아온다. 이 때, 마디 399와 426에서 I₆₄화성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것

은 이 삼중 협주곡의 완전한 끝으로 가는 것을 자꾸만 지연시키며 코다

를 더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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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두 번째 코다의 시작

마디 442부터는 두 번째 코다이다. 독주 피아노로 시작되는 폴로

네이즈 분위기의 재등장은 3악장 전체를 아우르고, 구조를 논리적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32) 마디 450부터는 앞서 맨 처음 A 부분의 투

티에서 나왔던 뒷부점 리듬이 독주 바이올린과 첼로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마디 454부터는 투티가 이 뒷부점 리듬을 연주하고, 앞에 나왔던

s 가 재등장한다. 독주악기들은 이 s 에서 따온 스케일을 연주하는 것

을 통해 V-I-V-I 진행을 하면서, 마침내 완전정격종지로 3악장이 마무

리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32) Alexander Russakovsky, <The Tonal Strategy in Beethoven’s Triple

Concerto Op. 56>,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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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베토벤 이전의 합주 협주곡 장르의 역사와 변천

을 살펴보았고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삼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번호 56>의 분석 및 연구를 하였다. 베토벤은 그의 작품활

동 시기 중 제2기에 해당하는 기간(1803-1812년) 동안에 다수의 위대한

작품들을 작곡하였고, 그 중에는 본 논문에서 다룬 삼중 협주곡도 포함

되어 있다.

베토벤 이전,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주의 시대 초기까지에 여러

가지 합주 협주곡 장르가 있었다. ‘콘체르토 그로소(concerto grosso)’,

‘리피에노 콘체르토(ripieno concerto)’, ‘신포니아 콘체르탄테(sinfonia

concertante)’가 그것이다. 베토벤은 이를 계승하여 합주 협주곡 형태인

삼중 협주곡을 작곡했다. 그러나 베토벤은 삼중 협주곡에서 바로크 시대

의 산물인 리토르넬로(ritornello) 형식을 차용하긴 했지만, 조성적 변화

와 다양한 주제의 사용, 그리고 첼로의 역할에서 드러나는 혁신적인 편

성의 분배 등을 통해 자신 만의 새로운 협주곡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1악장에서는 기존 소나타 형식의 조성적 틀을 깨고 과감한 전조

를 시도하였고, 대부분의 소나타 형식 악장에서 사용되는 2-3개를 넘어

6개의 주제를 사용한 점은 이 악장이 보다 다채롭고 확장되게 느껴진다.

2악장은 짧은 악장이지만, 독주 첼로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을 충

분히 배치함으로서 대형 협주곡의 느린 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

고 있다. ‘폴란드 풍의 론도(Rondo Alla Polacca)’라는 제목을 가진 3악

장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폴로네이즈(Polonaise)’ 리듬 선율로 인해

힘차고 행진곡풍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론도이면서 소나타 형식이 결합

되어 있는데, 1악장과 마찬가지로 주제선율이 5개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점, 그리고 확장된 코다(coda)를 가진다는 점은 이 곡의 규모가 크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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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지게 하는 요소이다.

베토벤 삼중 협주곡은 오늘날 사랑받고 자주 연주되는 곡이지만,

그에 비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

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삼중 협주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및 차별점

을 다룸으로서, 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

였다. 또한 이 논문이 후에 이 작품을 연구할 음악가들에게 방향성을 제

시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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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f

L.v.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 56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unghee Kang

This paper is an analytical study of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s <Triple Concerto for Piano, Violin and Cello in C

Major, Op. 56>, who was a German-born composer, conductor, pianist

and organist.

<Triple Concerto for Piano, Violin and Cello in C Major, Op.

56> was composed in 1804, the second period (1803-1812) of

Beethoven’s composition. It was a time when Beethoven began to

pursue his own original musical language, breaking away from the

influences of two great composers, Franz Joseph Haydn (1732-1809)

and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The triple concerto was

dedicated to Prince Joseph von Robkowitz (1772-1816), a patron of

Beeth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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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k in the form of a triple concerto was first composed

by Beethoven. Prior to Beethoven, concerto genres for a number of

solo instruments included ‘concerto grosso’ in the Baroque period and

‘sinfonia concertante’ in the Classical period.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se ensemble concertos.

Beethoven used the Baroque-era ritornello form in the first

movement of the triple concerto, but did not follow the Baroque-era

framework perfectly. For example, in the sonata form’s tonal

relationship, it broke the framework that had been established since

the Baroque period and made changes. In addition, it also shows a

new attempt by the solo cello to start almost every theme throughout

the entire movement. In the Classical era, the cello’s role in piano trio

was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 cello’s leading role is

especially prominent in this work. In the first and third movements,

various subjects appear in the exposition, development, and recapitul-

ation parts compared to other works in the general sonata form,

among them including Hungarian and Polonaise rhythms.

Beethoven’s various new attempts, such as presenting various

subjects, make the entire work feel long and colorful, and it is an

element that shows that this triple concerto is as enterprising as

Beethoven’s other works. However,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is work in Korea at present, so I felt the need for in-depth

research on this work. Therefore, this paper is to make a pioneering

study of Beethoven’s triple concerto and present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through mus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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